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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북한이탈주민은 탈북한 후 남한의 사회에 들어와서 문,

화적 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응은 문화가 다른 두 사.

회 집단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접촉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성원들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

나는 것이다 남한으로(Berry, Kim, Minde, & Mok, 1988).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년 만2010 2

명에 육박하고 있다. Ministry of Unification 에 의하(2010)

면 년 이전에는 일 년에 수십에서 수 백 명 단위이던 입2000

국자가 년도에는 한해에만 명으로 급증하여서2002 1,139 ,

년 월까지 총 입국자수는 명이다2010 2 18,339 .

문화적응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

실을 경험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와 자신의 지지체,

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

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Yun, 2001).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Jeon, 1997; Jung, 2004; Kim,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적2005; Lee, 1997; Lee, 2003),

응하는 과정에서 주변인 으로서 겪는 어려움 자신들에 대,

한 남한의 인식혼란과 상호모순적 대응방식 스스로가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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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gree of acculturation stress amongNorth KoreanDefectors and the coping

method that they used to deal with it.Methods:Ninety-nin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North Korean Defectors

in Seoul andDaejeon. The tools of survey for this study were acculturation stress and stress-coping.Results:The

score for acculturation stress amongNorth KoreanDefectors was 2.97±0.47 which was amoderate level of stress.

The score of problem-solving coping was 3.10±0.47 and emotional coping got 2.85±0.52. On acculturation stress,

there were higher scores among people who were old-aged,married, low educational levels, dissatisfied with job,

low monthly income, and living alone. On problem-solving coping, there were higher score among people who

have jobs. Regarding emotional coping, there were higher score in people who have jobs, dissatisfaction with

job, and living alone. The higher the problem-solving coping skill, the less the acculturation stress. Conclusion:

Reducing of acculturation stress and increasing adaptation mechanism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very

important due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adaptation programs like psycho-social counseling should

be creat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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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체성의 혼란과 문화충격을 겪으면서 이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들이 경험.

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혼,

란 외로움 정서적 차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열등감 경, , , , ,

쟁관계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에 대한 불안 자책감 악몽, , , ,

등이 있었다. Lee 의 연구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스(2003)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녕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 Han, Hur, Kim Chae 의 연(2001)

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 초기 단계에 정신건강이

약화된다고 보고하였으며, Seo 의 연구에서는 문화(2006)

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음주량

과 폭음빈도 문제성 음주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

한 Park 의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건(2006) ,

강인지도가 나쁜 대상자는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

아존중감이 낮으며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 스트레, ,

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

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개념 안에서 난민들이나

이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Berry et al. 이주자들의 성, 1988), ,

결혼 교육 나이 등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스트레스 대처, ,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상호작용(Kamela, 1996).

관점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

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 하는데 있다 즉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인간의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와. Lazarus Folkman 은 스트레(1984)

스 대처기전이 사회적 혹은 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중

요한 중재변인이라고 제시하였고 대처기전을 문제중심적

대처방법과 정서중심적 대처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중.

심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건설적인 노력으

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의 행동이나 환경을 변화시,

키려 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다루며 대안적인 해결, ,

책을 구하고 손실과 이익의 관점에서 대안을 계산해 보고, ,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등의 일반적인 문제해결 전략이

포함된다 정서중심적 대처방법은 스트레스 사건이 주는.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

키고자 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이 정서적 대처방법은 위험.

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해 아무 것도 못 할 때 이용되며 희,

망과 낙관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속이거나 부정하는 것

이 포함된다 와. Shin, Yi, Han, Hur Chae 의 북한이(2004)

탈주민의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연구에서 일시적인 요

인에 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적극적이고 접근적인 행동

적 대처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의 북한(2003)

이탈주민 대상 연구에서 문제해결 대처를 많이 하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

에 있을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겪을 문화적응 스트레

스 정도를 파악하고 중재할 간호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고

통의 결과 등을 보고한 것은 많았으나 이들의 대처 양상과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와 문

제해결능력의 연구 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Lee, 2003)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연구(Shin et al. 편으로 실, 2004) 2 ,

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대상자인 북한, ,

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

스의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상을 파악하여 이들의 효과,

적인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간호사들의 이해를 돕,

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간호중재를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기전 즉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

서중심적 대처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와 대처기전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기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용어정의3.

북한이탈주민1)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 , ,

로 북한을 벗어 난 후 현재 남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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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된다(Ministry of Unification,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2)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기후 영양 지역 심리, , ,

문화상의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

스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Berry et al. 1988).

는 Lee 의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1996) ,

한 Lee 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1997) .

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와 그 스트레스 대처양상을 파악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서술상관조사연구

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는 서울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를 넘긴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20 .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대상자를 모으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임의표집을 시도하였다. G*Power (Erdfelder, Faul,

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를 계& Buchner, 1996)

산한 결과 유의수준 효과크기 중간수준인 검정력.05, 0.3,

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명이었다 탈0.8 82 .

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130 ,

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부를 제외하여 최종111 , 12

분석자료 부로 분석하였다99 .

연구도구3.

문화적응 스트레스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Lee 의 문화이입과정 스트(1996)

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한 Lee 의 도구를 사용하였(1997)

다 본 도구는 총 문항으로 지각된 차별감 문항 향수병. 33 6 ,

문항 지각된 적대감 문항 문화충격 문항 두려움 문4 , 5 , 3 , 4

항 죄책감 문항 기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2 , 9 . 5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의 연구에서 신뢰도(1997) Cronbach's ⍺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로=.93 , Cronbach's =.89⍺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기전2)

스트레스 대처기전은 와Lazarus Folkman 의(1984) The

Way of Coping Questionnaire 을 바탕으로(WCQ) Yang

이 수정한 문항의 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1998) 30 5

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로 구분하였.

다 문제중심 대처는 문제를 관리하거나 변화시키는 방향.

의 대처로서 적극적 대처 문항 정보추구 문항 인지재(3 ), (2 ),

구조 문항 로 구성되었으며 정서중심 대처는 문제에 대(8 ) ,

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방향의 대처로서 위협감소 문(6

항 소망성취의 환상 문항 자기비난 문항 정서적 표), (3 ), (3 ),

현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당시(4 ) . Yang 이 보고(1998)

한 신뢰도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86⍺

로 나타났다Cronbach's =.81 .⍺

자료수집4.

자료수집은 대상자를 쉽게 만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방문하여 교회,

목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허락을 받았

다 연구자들이 대상자들이 많이 모이는 일요일에 다시 방.

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들의 연구참여에 대한,

구두와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 작성된 설문지는 설문지 수거,

함에 본인들이 직접 넣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었다8 1 9 15 .

연구분석5.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SPSS/WIN 16.0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처,

기전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남한, , , ,

거주기간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기

전은 로 차이검정을 하였고 의 사후t-test, ANOVA , ANOVA

분석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남한거주기간은 정규분Tukey .

포하지 않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Kruskal-Wallis test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양상의 관계는 Pearson's corre-

를 구하였다lation coeffici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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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과Table 1

같았다.

대상자의 나이는 세 미만이 명 으로 가장 많30 46 (46.5%)

았고 다음이 세 명 세 명, 30~39 (26 , 26.2%), 40~49 (21 , 21.2%),

세 이상이 명 의 순이었으며 평균 나이는50 6 (6.1%) 32.34

세이었다±9.83 .

여성이 명 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결혼하지65 (65.7%) ,

않은 대상자가 명 으로 대부분이었다 교육정도71 (71.7%) .

는 고졸이 명 으로 대부분이었다 직업이 있는 경70 (71.4%) .

우가 명 이었고 직업 만족도는76 (78.4%) 매우 만족 이 명28

(37.8%), 비교적 만족 이 명 으로서 만족하는 경30 (40.5%)

우가 이었다 월수입은 만원 이하와 만원78.3% . 49 100~149

이 각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월 수입액은 최저21 (25.9%) . 10

만원에서 최고 만원으로 폭이 넓었으며 평균 월 수입액400

은 원이었다 경제적으로857,000±78.30 . 매우 어렵다 혹

은 어렵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명 으로 거의 대87 (90.6%)

부분을 차지하였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명. 50 (52.1%)

이었다 동거가족이 부모인 경우 한쪽 부모 포함하여 명. 26

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인 경우가 명(27.1%) , 16 (16.7%)

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평균 남한 거주기간은. 42.03±

개월이었고 의 대상자가 개월 이상 남한에24.68 67.5% 36

거주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기전의 정도2.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기전의 정도를 분석

한 결과는 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점 척도Table 2 . 5

에서 평균 점이었다 대처기전 중 문제해결 대2.97±0.47 .

처는 평균 점이었고 정서적 대처는 평균3.10±0.47 , 2.85±

점으로 문제해결 대처기전의 정도가 더 높았다0.5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나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만족도 월수, , , ,

입 동거가족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나이가 세 이상에서 문화적응 스트(Table 3). 50

레스가 세 미만과 세 사이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30 40~49

(F=7.605, p<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인 대상자가 미.001).

혼대상자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t=

-2.210, p 교육수준에서는 중졸 이하 학력자가 고졸=.0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9)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30＜
30~39
40~49

50≥

46
26
21
6

(46.5)
(26.2)
(21.2)
(6.1)

Gender Male
Female

34
65

(34.3)
(65.7)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71
28

(71.7)
(28.3)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8
70
20

(8.2)
(71.4)
(20.4)

Job status Yes
No

76
21

(78.4)
(21.6)

Job satisfaction (n=74)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Relatively satisfied
Very satisfied

3
13
30
28

(4.1)
(17.6)
(40.5)
(37.8)

Monthly income
(10,000 won)

No income
49≤

50~99
100~149

150≥

8
21
19
21
12

(9.9)
(25.9)
(23.5)
(25.9)
(14.8)

Difficulty in economic
status

No difficult
Difficult
Very difficult

9
61
26

(9.4)
(63.5)
(27.1)

Living with family Yes
No

50
46

(52.1)
(47.9)

Staying period (month)
(n=40, no response=59)

11≤
12~35
36~59

60≥

6
7

13
14

(15.0)
(17.5)
(32.5)
(35.0)

Table 2. Scor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Coping (N=99)

Variables Min Max M±SD

Acculturative stress 1.79 3.94 2.97±0.47

Problem solving coping 1.47 4.27 3.10±0.47

Emotional coping 1.27 3.93 2.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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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학졸 이상 학력자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

게 높았다(F=3.241, p 직업은 매우 불만족하다고=.044).

응답한 대상자가 만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F=9.229, p< 월수입은.001),

만원에 속하는 대상자가 가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50~99

높았고 수입이 없는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F=2.510, p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의 문화=.049).

적응 스트레스가 동거가족이 없는 대상자보다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t=-5.049,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기전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기전을 분석한 결과는

와 같다 문제해결 대처는 대상자의 특성 중 직업Table 4 .

유무 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정서적 대처는 직업 유,․ ․

무와 직업만족도 동거가족 유, ․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보다 문제해결

대처나 정서적 대처를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였다 각( t=

Table 3. Scores of Acculturative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Tukey

Age (year) 30＜
30~39
40~49

50≥

46
26
21
6

2.78±0.48a

3.10±0.29ab

3.05±0.48a

3.53±0.35b

7.605
　
　
　

.001＜
　
　
　

a b＜

Gender Male
Female

34
65

3.01±0.39
2.94±0.51

0.642
　

.522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71
28

2.90±0.44
3.13±0.52

-2.210
　

.029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8
70
20

3.34±0.26b

2.94±0.45a

2.88±0.55a

3.241
　
　

.044
　
　

a b＜

Job status Yes
No

76
21

2.92±0.44
3.12±0.55

-1.555
　

.131
　

Job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Relatively satisfied
Very satisfied

3
13
30
28

3.49±0.46c

3.25±0.29bc

2.96±0.28ab

2.67±0.51a

9.229
　
　
　

.001＜
　
　
　

a b c＜ ＜

Monthly income
(10,000 won)

No income
49≤

50~99
100~149

150≥

8
21
19
21
12

2.62±0.51a

2.95±0.37ab

3.17±0.56b

3.08±0.50ab

2.81±0.45ab

2.510
　
　
　
　

.049
　
　
　
　

a b＜

Difficulty in economic
status

No difficult
Difficult
Very difficult

9
61
26

2.64±0.46
3.00±0.44
3.01±0.54

2.452
　
　

.092
　
　

Living with family Yes
No

50
46

2.76±0.46
3.20±0.38

-5.049
　

.001＜
　

Staying period (year)
(n=40)

11≤
12~35
36~59

60≥

6
7

13
14

2.78±0.26
2.57±0.53
2.79±0.36
2.71±0.42

1.450† .694

a, ab, c=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Chisqure score in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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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p=.031, t=2.573, p 직업 만족 정도에 대하=.016).

여는 만족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정서적 대처를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였다(F=4.404, p 또한 동거가족이 없는 대상=.007).

자가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보다 정서적 대처를 많이 이

용하였다(t=-2.680, p=.009).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기전의 상관관계5.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기전의 관계는 Table

5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의 사.

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r=.337, p 문제해결 대=.001),

처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의 사용 정도도 유의하

게 높았다(r=.498, p<.001).

논 의

본 연구대상자들을 주요 특성으로 보면 남한거주가 년, 3

이상이고 평균 대이고 여성이며 미혼의 고졸 학력이고, 30 , ,

직업이 있으며 수입은 만원대이며 직업에 비교적 만족, 80 ,

Table 4. Scores of Cop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roblem-solving coping Emotional coping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30＜
30~39
40~49

50≥

46
26
21
6

3.21±0.45
3.08±0.39
2.93±0.55
2.93±0.49

2.146
　
　
　

.100
　
　
　

2.89±0.51
2.91±0.52
2.65±0.57
2.90±0.31

1.249
　
　
　

.296
　
　
　

Gender Male
Female

34
65

3.07±0.43
3.12±0.49

-0.445
　

.657
　

2.83±0.49
2.86±0.53

-0.236
　

.814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71
28

3.13±0.44
3.02±0.54

1.070
　

.287
　

2.91±0.46
2.69±0.63

1.972
　

.051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8
70
20

2.82±0.29
3.09±0.48
3.24±0.44

2.510
　
　

.087
　
　

2.97±0.53
2.85±0.53
2.80±0.51

0.290
　
　

.749
　
　

Job status Yes
No

76
21

3.16±0.44
2.91±0.54

2.190
　

.031
　

2.93±0.45
2.55±0.65

2.573
　

.016
　

Job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Relatively satisfied
Very satisfied

3
13
30
28

2.89±0.33
3.24±0.42
3.16±0.48
3.18±0.42

0.525
　
　
　

.667
　
　
　

3.02±0.25ab

3.29±0.52b

2.93±0.44ab

2.78±0.36a

4.404
　
　
　

.007
　
　
　

Monthly income
(10,000 won)

No income
49≤

50~99
100~149

150≥

8
21
19
21
12

3.13±0.41
3.02±0.61
3.23±0.58
3.06±0.36
3.18±0.35

0.554
　
　
　
　

.696
　
　
　
　

2.71±0.36
2.77±0.59
2.97±0.64
3.01±0.39
2.61±0.62

1.518
　
　
　
　

.205
　
　
　
　

Difficulty in economic
status

No difficult
Difficult
Very difficult

9
61
26

3.07±0.27
3.06±0.43
3.24±0.60

1.394
　
　

.253
　
　

2.67±0.69
2.83±0.46
2.94±0.60

0.888
　
　

.415
　
　

Living with family Yes
No

50
46

3.15±0.52
3.06±0.42

0.911
　

.365
　

2.71±0.54
2.99±0.46

-2.680　 .009

Staying period (year)
(n=40)

11≤
12~35
36~59

60≥

6
7

13
14

2.83±0.24
3.23±0.33
3.07±0.72
3.34±0.39

7.613† .055 2.67±0.36
2.61±0.22
2.65±0.70
2.72±0.49

1.375† .712

a, ab, c ;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Chisqure scores in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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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반 정도는 동거가족이 있었는데 동거가족은 주로

부모 배우자 형제 등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이었다, , .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점 척도5

에서 평균 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2.97 .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를 이

용한 선행연구에서 점 점3.21 (Lee, 1997), 3.09 (Seo, 2006),

점 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조금 높거나2.89 (Lee, 2008)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

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점으로 매우(2009) 2.2

낮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가 유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유, , , ․무 월수,

입 동거가족 유, ․무이었다 나이와 결혼 상태는 서로 상관.

성이 높은 변수이므로 연관지어 해석하면 나이가 많거나

기혼인 대상자가 나이가 젊거나 미혼인 대상자보다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상태와 문화적응 연.

구결과를 보면, Choi 의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결혼(2005)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정도가 높은 것

으로 보고했으며 와, Cho, Woo, Yu Um 의 연구에서(2005)

는 북한에서 기혼이었던 대상자가 미혼이었던 대상자보다

남한에 나온 지 년 후에 우울이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보고3

하여 기혼이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혼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높은 것은 가족의 부양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제

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

한이탈 주민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성인이나 노인

을 위해 남한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지속적

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이가 세 이상인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50

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Lee 는 세 이하가 그 이상(1997) 30

의 연령자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다고 하

였고, Chae 는 대와 대가 그 이상의 연령층에 비(2003) 20 30

해 남한의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Park 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2009)

가 평균 점으로 본 연구보다 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났2.82

다고 보고하여 일관성 있게 나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역비례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

과들이었다.

대상자들의 직업 상태를 보면 학생이 과반수 이상이었

고 주부나 무직을 제외하면 전체 대상자의 정도만이, 1/4

전일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의 직업도 예술인 노동 등으로 월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직업의 불안정성은 월수입이 평균. 86

만원 정도로 매우 적은 것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된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요구

된다 이 직업유무에 따라 남한사회에 소속감과 정체감을.

갖는 것이 달라지며 직업이 물질적 적응 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남한사회 적응(Kim, 2005).

과 스트레스 감소의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가족,

적응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등이 실질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입이 아주 없거나 만원 미만인 대상자50

들이 수입이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인 대상자들에 비50 150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적은 수입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며 북한,

이탈주민 가장의 사회적인 지지와 경제적 적응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Lee, 2003) .

본 연구대상자들의 정도가 직업에 만족하다고 응78%

답하였으나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90%

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직.

업의 불만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Furnham

Bochner 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이나 직업도 새로운(1989)

사회에 대응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기초로 스트레스에 적절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Coping

Variables
Acculturative stress Problem-solving coping

r (p) r (p)

Problem-solving coping -.144 (.156)

Emotional coping .337 (.001) .498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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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면 생활이 즐겁고 이에. ,

따라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동거가족이 없는 대상자는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Lee 의 연구에서 남한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1997)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한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다른 대상자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Yun 의 한국체류 중국동포 문화적응(2001)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집단에서,

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Jang 의 재한 중국유학생 는 스트레스 연구결과 체류(2005)

기간이 길수록 가정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적은 것으로 나 결과와 일치한 결,

과를 보여 다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대처 기전 중 문제

해결 대처는 평균 점이었고 정서적 대처는 평균3.10 , 2.85

점으로 대상자들이 문제해결 대처를 정서적 대처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스.

트레스 대처를 건설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문제중심 대처는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

아 특정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안결정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호사와 전문상담사들이 지역사

회 결연을 맺어서 전문적 상담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

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Seo 의 중국인 유학(2009)

생의 스트레스 대처연구결과 문제중심적 대처가 점으3.17

로 정서중심적 대처 점보다 높았으며 문제중심적 대처2.95

방식을 사용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Li 의 중국인(2009)

유학생 대상의 연구와 Seong 의 이주여성 대상의 연(2009)

구에서도 문제중심적 대처를 정서중심적 대처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식의 대처 사용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대처 전략은 직업 직업 만족도, ,

동거가족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 있는 대상자들은 직업이 없는 대상자들에 비하여 문제

중심적 대처이든 정서적 대처이든 대처 전략을 더 많이 사

용하고 있었다 이는 직장생활하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생.

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임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적절한 대.

처는 적응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과. Park, Park

Jeong 의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적응연구에서 문제(2009)

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대학생-

활 적응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Kim

의 북한이탈주민 외상 연구에서 외상 회복을 위해 자(2008)

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의 정도는 보통정도로 나타났으며 대처기전은 적극적인

방향의 문제해결 대처기전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관련연구들을 보면 북.

한이탈주민의 적응정책도 중요하며 추가로 북한이탈주민,

의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스트레스 감소.

전략으로 일대일 상담 정신보건상담 스트레스 관리 프로, ,

그램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웃음치료의 적용 등이 필요,

하며 또한 직업훈련 등을 통한 경제적인 적응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전략을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서울과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

수는 명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는99 . Lee 의(1997)

도구를 사용하였고 대처기전 도구로는 Yang 의 도(1998)

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점 척도에서 평균, 5

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문제해결 대처 사용은2.97±0.47 ,

평균 점이었으며 정서적 대처 사용은 평균3.10±0.47 2.85

점으로 문제해결 대처방법의 정도가 더 높았다 문±0.52 .

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낮은 교육, ,

수준 직업에 불만족한 대상자 그리고 월수입이 적고 동거, , ,

가족이 없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해결 대처는 직.

업이 있는 대상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고 정서적 대처는 직,

업이 있는 대상자 직업에 불만인 대상자 동거가족이 없는, ,

대상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해결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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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

스와 스트레스 적응기전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개인 가족, ,

을 대상으로 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들의 이해를 돕고 이,

들을 돕는데 간호단체와 병원간호사 및 지역사회 간호직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데 그 의의

가 있다고 본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운동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 모색을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남한 적응 스트레스의 원인,

과 증상과 관련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일대일 상담,

이나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웃음치,

료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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